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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간

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. 일상과 쉼의 중간 같은 사진.

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

이
탈

리
아

 몬
테

산
비

아
조

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꾸준함만 한 게 있을까. 누구나 살아가면서 성취하고 싶은 게 있기 마련이다. 부를 축적해 경제적

으로 여유롭고 싶고, 높은 자리에 올라 명예를 누리기 원하고, 취미나 여가 생활에서 경지에 도달하고 싶어 한다. 이 모두 꾸

준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루기 힘든 일들이다. 꾸준함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속되는 것일까. 먼저, 성취하겠다는 확고

한 의지가 필요하다. 명확한 목표설정과 지치지 않는 열정이 준비돼야 한다. 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가치관이나 철학

과 부합해야 한다. 꾸준함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바람과 욕망을 추구할 때 힘을 얻기 때문이다. 이에 덧붙여, 조력자의 존재

다. 세상일이란 혼자 힘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. 곁에서 응원하고 도와주는 존재가 있다면 지치거나 포기하지 

않고 목표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.

이번 호로 포토에세이 ‘중간’이 50회를 맞이했다. 필자에겐 감개무량한 성취다. 꾸준함의 결과라고 자평하고 싶다. 그 꾸준함

을 가능케 한 것은 무엇보다 좋은 글과 사진에 대한 갈망이었다. 분주한 일과 중에도 짬을 내어 글과 사진을 고민하고 구상했

다. 사진은 나에게 ‘인생 동반자’와 같은 존재다. 본업은 아니지만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자산이다. 월간 <SW중심사회

>가 지면을 허락해준 것은 최고의 기회이자 배려였다. 길을 만들어주었고, 마음껏 그 길을 걷게 해주었다. 매달 ‘중간’을 읽어

주는 독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조력자다. 늘 애정을 갖고 내 글을 읽어주는 독자의 존재는 긴장을 유지하고 각오를 다지게 한

다. 이제 다시 새로운 50회, 100회를 향해 나아간다. 지금껏 해온 것처럼 꾸준히 자연과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글을 구상하고 

사진 구도를 고민할 것이다. 꾸준함이 길을 만든다고 믿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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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. 대한항공 

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, 네 차례

의 개인전과 여섯 번의 단체전을 개최했다. 

포토에세이 <걸으면 보이는>을 출간했으며, 

여러 월간지와 주간신문에 사진이야기를 연

재했다. 인터뷰 방송에 출연해 사진에 관한 

이야기를 나눴고, 대학과 지자체, 공공기관 

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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